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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를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
가?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되
어 있어야 우리가 노자의 도를 제대로
공부할 수가 있는 법이다. 이러한 기본
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덕경 속의 그 많
은 비유와 예가 하나의 미사여구에 불
과할 것이다. 따라서 도란 무엇인가를
재차 확실히 짚고 넘어 가보자. 즉 도
란 인간 완성의 경지를 말한다. 우리가

수도하는 목적은 현재의 불완전한 인간
이 완성된 인간이 되고자 함 때문이다.
완성된 인간은 내적인 지고지순의 평화
와 행복, 그리고 진선미(眞善美)의 성
정(性情)을 이룬 자를 일컫는다. 그런
데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
통의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으
며, 선천적으로 진선미의 결함을 가진
불완전한 존재로 낙인이 찍혔다. 이 불
완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
고통을 당하고, 불행한 삶을 살게 되며,

최종에는 죽음으로 결말이 나고야 마는
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. 그렇다
고 이 불완전성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
은 아닌 것이다. 우리의 본능은 어떠한
열악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하에도 변함
없이 완전성과 영원성, 그리고 진선미
를 바라고 원한다. 그러므로 인간이 생
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
일무이한 목적이 이 불완전성을 극복하
고 영원한 순수본성을 회복하는 것일
게다. 그리할 때 인간은 진정 자유롭고

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
다.
그렇다면 과연 완성된 인간의 모습과

성품은 어떠할까? 도를 잘 모르는 평범
한 사람들이나 미완의 인간으로서는 자
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. 이
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될 것이
며, 도가 완성된 도인의 성품과 모습을
어느 정도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.
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어느 한 경지에
다다른 도인의 모습을 그려 보는 것보

다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다다를 수
있을까,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
더욱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을 더욱 숭고
하고 값지게 만들 것이다.

大成若缺(대성약결): 크게 이루어진
것은결함이있는것같으나

사람이 도를 이루게 되면 평범한 사람
이 볼 때는 뭔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
비춰지게 된다는 것이다.

其用不弊(기용불폐): 그 작용은 없어
지지않으며

뭔가 없어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
손색이 없이 작용한다는 것이다.

大盈若沖(대영약충): 크게가득찬것
은비어있는것같으나

사람이 모든 면에서 두루 앎을 달통하
되 피상적으로는 부족한 듯 하다는 것
이다.

其用不窮(기용불궁): 그 쓰임은 다함
이없고

모든 면에서 지혜의 샘이 한없이 흘러

도 다 함이 없다는 것이다.

大巧若拙(대교약졸): 큰 기교는 서투
른것같고

도인의 능수능란한 앎과 일처리는 범
인이 볼 때 뭔가 서투른 것 같다는 것
이다.

大成若訥((대성약눌): 크게 이루어지
면부족한것같고

또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도
가 이루어지면 낮아지고 겸손하여 부족
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다.

大直若屈(대직약굴): 크게 곧으면 구
부러진것같고

지조가 크게 곧고 바르면 더욱 유화적
이고 친화적으로 되기에 구부러지게 보
이는 것 같다는 것이다.

躁勝寒(조승한): 분주하면찬것을이
기고

열심히 움직이면 추운 것을 이기게 되고

靜勝熱(정승열): 고요하면 더운 것을
이긴다

고요해지면 더위를 이기게 된다

淸靜爲天下正(청정위천하정): 맑고고요
하면천하를바로세울수있는것이다.

사람이 자존심과 욕심이 없는 빈 마음
의 상태가 되면 청정하여 억지로 천하
를 바르고 고요하게 하지 않아도 저절
로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다.*

김주호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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先知海印出人才 幾千年間豫言定說 運回
선지해인출인재 기천년간예언정설 운회

朝鮮中原化.....末運論
조선중원화 말운론

“선지자들의 말이 해인을 가지고 마음
대로 사용하는 분이 나온다고 수천년전
부터 예언한 대로 천운이 조선에 돌아
와서 세계의 중심국이되는구나”

이와 같이 딱 부러지게 금수강산 동방
나라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고
알리고 있는 것이다. 이와 같은 기록을
보면 박태선 장로님이 한국이 동방이고
동방의 의인이 한국사람 중에 나타나서
세계를 굴복시킨다고 한 말씀을 이해할
수가 있을 것으로 안다.
당시 전도관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

었다. 전도관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될
수 없어 다같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
저주하고 있는 마음은 똑같이 있던 때
였다. 그런 속에서 영모님이라는 하늘
의 사람이 나타나서 황홀할 정도의 천
국경지를 맛보게 해주시므로 모든 것을
다 잊고 천국에 들어온 양 빠져들어 기
쁘기가 이를 데 없는 마음으로 가득차
있게 되었다. 2600년전 이사야 대 선지
자가 예언한 엄청난 나라가 한국이라고
하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다음에
는 희망이 용솟음치는 마음으로 변하기
시작한 것이다. 그후부터 전도관 식구
들은 희망과 용기와 자부심으로 충만되
기 시작한 것이다. 영모님 말씀이라면
생명을 걸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
시작하였다.
한국이 동방이요 동방의 의인이 한국

에서 나타난다고 한 놀라운 영모님의

말씀에 촛점을 맞추어, 이사야 선지자
가 예언한 동방의인과 동방에 대해서
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찾아보
면서 설명을 해나가겠다. 

2) 동방의인이출현하는동방나라
는한국

“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
러 그 발 앞에 이르게 하신 자가 누구
냐(사41:2)”
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동방의 의인

에 대해서 전연 알지를 못하였다. 감람
나무를 말할 때도 설명한 것 같이 기독
교인들은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세주라
고 생각하여 예수만 붙잡고 나가면 그
외의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
다.  “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
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
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
라.(요3:16)”이와같이 예수에게만 고정
시켜 못을 박아놓고 누구도 어떤 존재
도 필요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만사
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
쳐 왔다. 그런데 성경 이사야에 예언된
동방의 의인을 자세히 밝혀보니 보통의
평범한 하늘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
다.
“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
러 그 발앞에 이르게 하신 자가 누구
냐. 열국을 그 사람 앞에 굴복케 하며
왕들을 치리하게 하시되(사41:2)”

위의 기록을 보면 동방의 의인은 만국
왕을 다스리는 왕중왕이시다. 기독교에
서는 예수가 왕중왕이라고 알고 있고
그렇게 말하고 있다. 그렇다면 위의 두
존재 즉 예수와 동방의 의인이 다 똑같
이 왕중왕인가? 그렇지가 않다. 모든

이치는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둘이 될
수가 없다. 하늘의 태양이 둘이 될 수
없듯이. 왕중왕이란 존재는 유일한 한
분을 말하여 왕중왕이라고 표현하는 것
이다. 그렇다면 누가 가짜인가! 여기
동방의인은 분명 성경 속에 기록되기를
왕중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동방의
인은 왕중왕임이 분명하다. 그렇다면
예수는 분명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
다.
동방의인은 왕중왕이다. 왕중왕은 구

세주이다. 그렇다면 동방의인이 구세주
인가? 당시에 영모님은 동방의인이 왕
중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다고 강력하
게 증거하면서도 동방의인은 구세주 예
수의 종이라고 숨겨서 증거하셨다. 당
시에는 이 존재를 사실대로 밝힐 수가
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막을 치시
면서 증거하신 것이다. 왜냐하면 예수
를 구세주로 알고 믿는 기독교 세력이
하도 커서 사실 대로 밝힐 수가 없었기
때문이고, 둘째는 당신의 사명을 노출
시킬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. 박태
선님의 그와 같은 심정은 1981년에 가
서야 사실 대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.

“내가 지금까지 쑈를 해왔는데 앞으로
도 게속 쑈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
수가 있다(81:12.28.축복일)”라고 하신
말씀대로 박태선님은 그 긴 세월을 이
말씀처럼 쑈를 하시면서 움직여 왔던
것이다.

3) 한국에서동방의인이출현한다

영모님은 동방과 동방의인에 대해서
처음으로 증거할 때에 다음과 같은 말
씀을 하시면서 증거하셨다. “하나님께
서 전세계 나라를 다 둘러보시면서 동
방의인을 출현시킬 나라를 찾으시던 중

가장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남녀간의 엄
격한 법도를 지키어 깨끗하기가 이를
데 없는 한국을 택하셨다. 그리고 그
깨끗하고 성결한 성품을 가진 한국나라
민족 속에서 동방의인을 출현시키기로
정하시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해
놓게 한 것이다.”라고 설명하셨다.
그런데 지금부터 450년전 남사고선생

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언해놓고 있는데
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. 남사고의 예
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. 

東西各國除外하고 禮義東方槿花國에
동서각국재외 예의동방근화국

紫霞島로건너와서 南之朝鮮
자하도 남지조선

先定하여 朴活에게 傳位하사 .松家田
선정 박활 전위 송가전

“동서각국 즉 전세계를 다 제쳐놓고
동방예의지국인 무궁화꽃이 피는 나라
중에서 남쪽 조선인 남한에서 박태선님
에게 세계를 살리는 구세주의 사명을
주사”

이와 같이 동방나라와 동방의인을 출
현시킬 민족으로 동방예의지국이며 무
궁화꽃이 피는 나라 남쪽 조선에서 박
태선님에게 세계 인류를 살리는 사명을
주셨다고 한 것이다. 그러니 박태선 영
모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은
말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
할 수가 없는 것이다.
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

겠다. 
“내가 땅끝으로부터 너를 붙들고 땅
모퉁이로부터 너를 불러 이르기를(사
41:9)”
위에서 밝힌 동방의인은 괭장한 존재

라는 것을 알았다. 그와 같은 굉장한
왕중왕의 존재가 동방이라는 나라에서
출현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동방이
란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? 매우
중요한 내용이다. 영모님은 동방은 우
리나라 한국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셨
다. 그와 같이 되는 내용을 성경구절을
통하여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거하셨다.
영모님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다. 위
에 적은 성경을 참고 바란다.

가. 동방의땅끝으로부터너를붙들고

여기서 동방 중에서도 땅 끝에 있는
동방이다. 동방의 맨 끝은 극동
(極東)이라고 말한다. 우리나라에 지금
도 유엔 극동군사령부라는 것이 있다.
극동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말한다.

나. 땅모퉁이로부터너를불러

극동지역에서 땅 모퉁이인 나라는 한
국이다. 중국대륙의 한 귀퉁이
에 연결되여 삼면이 바다로 된 반도의
나라이기 때문이다.

다. 나라 절반이 나뉘어 남과 북으로
갈라진나라이다.(38선)

“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일으켜 오
매 저는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
는 자라.(사41:25)”

동방의인은 북한에서 나서 남한으로
온 분이다. 이 내용은 한 나라가 남북
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다. 그리고
해돋는 곳이란 동방을 말한다. 이와 같
이 된 나라는 극동에서는 우리나라인
한국밖에 없다.

라. 섬나라는 해당이 안 되니 일본은
아니다

“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고(사41:1)”

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극동에 속한
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다. 더욱이 일본
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극동에 속해
있는 나라다. 
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일본이 더 극

동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혹여 일본
이 예언된 동방나라로 잘못 알려질까봐

“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”라고 하여
섬나라 일본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
분명히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.

이상은 박태선님이 우리 한국이 이사
야 선지자가 예언한 동방임을 성경적으
로 설명하여 풀이해 준 내용이다. 참으
로 신기하고 놀라울뿐이다. 이렇게 세
밀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놀라웁다.
누가 부인하려야 할 수 없게 세밀하게
지도를 그려 놓은 듯이 예언되어 있는
것이다.
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엄청난 주인

공 왕중왕인 동방의 의인이 당시의 전
도관 교인들에게서 박태선 장로님이 틀
림없다는 확신이 이심전심(以心傳心)으
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. 
영모님은 동방의 의인이 박서방이 될

지 김서방이 될지 최서방이 될지 모르
나 분명 한국인 중에서 출현한다고 연
막을 치시고 말씀을 했지만 전도관 식
구들은 그 주인공이 박태선 영모님이라
고 단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. 
그와 같이 확신을 가지면서도 전도관

교인들은 동방의인은 구세주 예수님의
종으로 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
었다. 그리고 동방의 의인은 다시 오시
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오신
분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.*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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